
어느날 고궁을 나서며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淫蕩)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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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략)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KBS노조의 옹졸함의 끝은 어디인가? KBS본부의 노조 사무실 이전을 두
고, 아직도 군말이 많다. 누리동에 있는 KBS노조가, KBS본부가 “럭셔
리”한 누리동으로 오려한다며 비난하다가 정작 본인들도 공문으로 같은 
자리 달라고 공문 보낸 게 탄로났었다. 염치가 있으면 말이 더 없을 줄 
알았다. 

 18일 KBS노조 글은 앞뒤가 꼬였다. 남의 공간 욕심이라 분개하며, 정
작 그 자리가 본인들 몫이었다고 분통이다. 그놈의 ‘럭셔리 오피스’에 목
숨 거는 동안에 왜 역대 최악 수준으로 노조원 수가 줄어드는지 고민 좀 
하라. 자꾸 사소한 것에 옹졸한 분노하기 때문이 아닐까?  

 2층과 4층 접근성 차이가 천양지차란다. 지금까지 몸이 불편한 사우들
이 연구동까지 멀리 오는 건 생각 밖이다. 이제 와서 엘리베이터 몇 초 



더 타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나? 공감 능력 제로 집단이다. 
 사무실 공간 수요? 말 잘 꺼냈다.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현재 타임오프 배분은 정당하다며 KBS노조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
았다. 노조원 수와 일이 많으면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넓이에 KBS본부 조합 사무실에는 
20명의 집행부와 조합원이 오가며 활기차게 일한다. KBS노조 집행부 서
너명이 그 큰 공간을 다 쓰는 게 현업 업무 환경에 비춰 타당한가? KBS
노조는 인원 대비하여 임원 못지않은 공간 향유를 다시 생각하라.

 최근 KBS본부가 임금 교섭을 투쟁을 이어가며 다각도로 경영진을 압박
하는 동안, KBS노조 뭐했나? 사장 선임 국면에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개
입할 빌미를 주고 노노 갈등 부풀기기, 피해자 코스프레로 제 몫 챙기기
에 열심 아닌가? KBS본부가 사측 압박하는 동안, KBS노조는 경영진보
다 본부 노조 할퀴기에 여념이 없다. 회사 안에서는 악악대고 바깥에서 
경영진과 골프 치는 게 어용노조 아닌가? 가까워진 만큼 잘 지내자고 했
더니 ‘사측’과 가까워진 거 기뻐한다며 악의적 왜곡을 하니, 나누겠다고 
주문한 떡이 아깝다. 

 KBS노조는 남의 것, 사소한 것에 분노하여 버림받고 있다. 사측이 사
무실 관련해서 양해를 안 구한 게 노조원 관심사며 그런 성명서 쓰는 게 
노조 맞나? 권위주의적 꼰대 모습이다. 옹졸한 분노의 게거품 꺼지면 언
제든 내려오라. 기꺼이 맞아주겠다.


